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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티어 모델에서의 일치성과 자존감

: 마음챙김의 매개효과와 인지적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Congruence and self-esteem of Satir model: The mediating effect of 

mindfulness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empathy

김요완1

Yo-Wan Kim1

요 약

본 연구는 버지니아 사티어가 임상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이론적이고 개념적으로 주장한 내담자의 

변화과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치성은 자존감을 예측

할 것이다, 마음챙김은 일치성과 자존감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인지적 공감은 마음챙김과 자존감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일치성이 마음챙김을 매개하여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인지적 공감에 의

해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국내 한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 617

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57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역할과 조절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Hayes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검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일치성은 자존감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마음챙김은 일치성과 

자존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였으며, 인지적 공감은 마음챙김과 자존감 간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일치성이 마음챙김을 매개하여 자존감에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공감

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결과를 보여, 결과적으로 네 가지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한계와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핵심어 : 사티어, 일치성, 자존감, 마음챙김, 인지적 공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atistically verify the theoretical and conceptual emphasis of the client's 

change process based on clinical experiences by Virginia Sati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stablished the 

hypothesis that congruence will predict self-esteem, mindfulness will mediate between congruence and 

self-esteem, cognitive empathy will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fulness and self-esteem, and 

congruence will mediate mindfulness and indirect effect on self-esteem will be moderated by cognitive 

empathy. In order to collect data, a self-report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617 adults attending 

a cyber university in Korea, an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based on 557 data. The bootstrap test proposed by Hayes was used to confirm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roles. As a result, congruence positively predicted self-esteem, mindfulness p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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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diating role between congruence and self-esteem, and cognitive empathy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fulness and self-esteem.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congruence mediating 

mindfulness to self-esteem,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ognitive empathy showed significant results, 

and as a result, all four hypotheses were adopted.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ollow-up 

studies of this study were suggested.

Keyword : Satir, congruence, self-esteem, mindfulness, cognitive empathy

1. 서론

자존감(self-esteem)은 자기 존중감의 줄인 말로서, 자기(self)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의미한

다.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자기가 건강하게 발달하지 않거나, 발달과정에서 충분히 사랑받는 경험을 

하지 못할 때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정의한다 [1]. 가족치료 분야에서도 자존감이 낮을 때에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역기능이 발생한다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의 이론가이면서 치료사인 버지니아 사

티어(Virginia Satir)이다 [2]. 사티어는 정신분석이 만연했던 심리치료 분야에서, 분석과 해석보다는 

내담자가 억압한 감정을 몸으로 경험하게 하고, 인식하지 못하던 생각, 기대, 열망을 알아차려 표

현하게 함으로써 경험적 모델을 체계화하고 교육했던 이론가이며 실천가였다 [2]. 또한 사티어는 

개인의 심리적, 관계적인 문제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부, 모, 내담자와 같은 원가족 삼인군(三人

群) 관계의 결과임을 인식하고, 내담자 개인의 증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가족 삼인군의 

관계, 특히 가족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관점으로,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을 체계화하고 전 세계

적으로 보급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3].

사티어는 개인의 내면의 요소들, 즉 자신의 감정과 지각(생각, 신념), 기대와 열망을 존중하고 타

인과의 관계에서 일치적으로 대처할 때에, self에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자존감이 향상된다고 하였

다 [3]. 이와 반면, 내면의 요소들을 존중하지 않고 억압할 때 대인관계에서 부적절하게 대처하게 

되는데, 이를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의사소통 유형에는 비난형, 회유형, 초이성

형, 부적절형 등이 있다고 하였다 [3]. 사티어는 내담자 개인과 가족을 변화시키는 데에 있어 사랑, 

열망, 영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강조는 정신분석에 뿌리를 둔 정신의학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기도 하였고, 미국 가족치료학회로부터도 평가절하 받기도 하였다 [3][4]. 또한, 사티어 모

델에서는 내담자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학문적인 분석과 체계화, 이론에 대한 검증, 연구방법에 관

한 연구물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5]. 하지만 대인 신경생리학(inerpersonal 

neurobiology)이 발전하면서 사티어가 주장한 억압된 감정과 열망을 경험하는 것, 대인 간의 관계에

서 일치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개인의 증상회복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연구되면서 사티어 

주장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고, 이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

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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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의 경험과 치료사의 자세가 중요시되는 사티어 모델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에서는 사티어 모델의 개념과 치료 과정 자체에 관한 연구보다는 이 모델을 적용한 프로그램의 효

과성 연구, 사례연구, 기법에 관한 연구, 타 이론과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7-10]. 국외 연

구에서도 사티어 모델을 적용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특정 상담주제에 대한 사티어 모델 적용 

결과, 사티어 모델의 이론과 기법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다 [11-13].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사티어 모델의 치료적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고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졌지만, 모델의 

개념과 치료 과정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상황에서 [5],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검

증하고자 한다. 즉, 사티어가 주장한, 자존감을 높이는 치료 과정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념적이고 임상적으로 주장한 사티어의 자존감 회복 과정이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한지를 밝혀, 모델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1.1. 자존감(self-esteem), 자존감의 독립변인으로서의 일치성(congruence)

사티어 모델에서, 치료의 목표는 개인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가족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특히, 사티어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 일치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 사티어 모델은 

개인의 심리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대인 간 상호작용의 변화, 이를 통해 영성의 변화까지도 추구

하는 통합적 변화를 통해 자존감 향상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3]. 결국, 자존감을 높이는 원인으로

서의 일치성은 개인 심리 내적 측면, 대인 간 상호작용 측면, 영성 측면과 관련이 있다. 개인 심리 

내적으로는 사티어가 빙산 메타포를 사용하여 명명한 빙산의 요소, 즉 신체 반응, 감정, 지각, 기대

와 열망에 집중하고 수용하며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인 간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일치

적 대처를 의미하며, 영성적으로는 생명력과 연결되어 자기를 포함한 생명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2][3]. 사티어의 주장에 근거하면, 일치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즉, 신체 반

응과 내면을 수용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자기와 타인의 생명력을 존중하며, 타인과 일치적으로 관

계할 때, 자존감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2][3].

1.2. 일치성과 자존감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마음챙김(mindfulness)

일치성의 개념은 자기 몸의 반응과 마음의 요소들을 수용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자기와 타인의 

생명력을 존중하며, 일치적으로 타인에게 대처하는 것인데, 일치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몸의 반응과 

마음의 요소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즉 몸의 반응과 마음을 수용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단계 이후, 알아차리는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사티어가 주장한 일치적인 상태가 되어 자

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몸의 반응과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개념은 게슈탈트 치료(Gestalt therapy)에서의 치료 과정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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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음챙김 심리치료에서의 중요한 과정이다. 마음챙김은 불교에서의 명상에서 기원하여 개

인의 몸의 반응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집중하고, 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14]. 사티어가 주장한 일

치성이 자존감에 독립변인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알아차리는 마음챙김의 과정이 후속하여 

필요하다. 즉, 자기 몸과 마음을 소중히 생각하고 수용하며 자기와 타인을 존중한 후, 이러한 것들

을 알아차릴 때 일치적인 의사소통과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럴 때 자존감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1.3. 마음챙김과 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변인으로서의 인지적 공감(empathy)

자기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생각하고 일치적으로 표현하려는 일치성이 몸의 반응과 마음의 요

소를 알아라치는 마음챙김의 과정을 거칠 때에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의 요소를 

알아차리더라도,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context)에 맞게,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며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3][15]. 즉, 

사티어의 일치적 표현은 타인을 비난하거나 정서적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도록 상황과 

맥락에 맞게, 자신의 지각(생각, 신념), 감정, 기대와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자존감

이 더 잘 향상될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보이는 인식 과정을 인지적 공감이라고 한다. 공감은 ‘상대방과 함께 함

(being with)’을 의미하는데, 정서적으로 공명하고 함께 하는 것을 정서적 공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함께 하는 것을 인지적 공감이라고 한다 [16]. 따라서, 사티어 모델에서 일치성이 마음

챙김을 매개하여 자존감에 이르는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은 마음챙김과 자존감과의 관계에서 조절

하며 자존감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은 일

치성이 마음챙김을 매개하여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챙김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서 인지적 공감이 조절하는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치성
(congruence)

마음챙김
(mindfulness)

자존감
(self-esteem)

인지적 공감
(empathy)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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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일치성은 자존감을 예측할 것이다.

둘째, 마음챙김은 일치성과 자존감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셋째, 인지적 공감은 마음챙김과 자존감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넷째, 일치성이 마음챙김을 매개하여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인지적 공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측정도구

2.1.1. 일치성

일치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티어 모델에 근거한 일치성 척도 30문항을 활용하였다 [5]. 일치성 

척도는 사티어 모델에서의 일치성의 정의에 근거하여,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인 상

호작용에서 일치적 대처를 하는 대인간 차원, 개인 심리 내적으로 몸의 반응과 자신의 지각(생각, 

신념), 감정, 기대와 열망을 소중히 생각하고 수용하는 심리 내적 차원, 자기와 타인의 생명력을 존

중하는 영성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원척도의 Cronbach’s α는 전체적으로는 .88로 나타났고, 대인간 

차원은 .73, 심리 내적 차원은 .83, 영성 차원은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치성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고, 대인 간 차원은 .84, 심리 내적 차원은 .88, 영성 차원은 .86으로 나

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1.2. 마음챙김

마음챙김을 측정하기 위해, 마음챙김 프로세스 척도(Mindfulness Process Questionnaire: MPQ) 7문

항을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17]. 마음챙김 측정척도는 단일요인으로서, 생각과 감정 등 개인의 내

면에 집중하고 이를 알아차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원척도의 Cronbach’s α는 .69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마음챙김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

였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1.3. 인지적 공감

인지적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RI: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한국어판 

중 인지적 공감을 측정하는 8문항을 활용하였다 [16]. 인지적 공감은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인식능력

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원척도의 Cronbach’s α는 .61였고,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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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고, 하위요인 중 공감적 관심은 .77, 관점 수용은 .72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1.4. 자존감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의 자기존중감 척도 한국어판 8문항을 활용하였다 [18]. 본 척

도는 단일 요인으로, 스스로에 대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원척도의 

Cronbach’s α는 .75였고,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나, 측정도

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2.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인 일치성, 마음챙김, 인지적 공감, 자존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

석을 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인 일치성, 마음챙김, 인지적 공감, 자존감 간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일치성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마음챙김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 마음

챙김과 자존감 간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이 조절적인 역할을 하여,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검증하기 위해 Hayes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검증을 하였다. SPSS PROCESS Macro의 매

개효과 모형인 Model 4와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인 Model 14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25와 SPSS PROCESS Macro v4.0을 활용하였고, 유의수준 

5%(신뢰수준 9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국내 한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 617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고, 그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557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

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은 연

구대상자를 설명, 연령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도와 비율을 표시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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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38 24.8

여 419 75.2

연령

만 20세 미만 4 0.7

만 20~29세 101 18.1

만 30~39세 120 21.5

만 40~49세 181 32.5

만 50~59세 132 23.7

만 60세 이상 19 3.4

학력

고졸 이하 188 33.8

전문대졸 163 29.3

대졸 160 28.7

대학원졸 46 8.3

거주지

서울 128 23.0

수도권도시 194 34.8

지방도시 212 38.1

기타 23 4.1

혼인상태

초혼 324 58.2

재혼 이상 14 2.5

별거 5 0.9

이혼 47 8.4

동거 3 0.5

미혼 164 29.4

월 소득

100만원 미만 91 16.3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63 47.2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23 22.1

500만원 이상 80 14.4

전체 557 100.0

3.2.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일치성, 마음챙김, 인지적 공감, 자존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

계 분석을 하였다.

모든 변수는 1~5점 범위의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일치성은 평균 3.72로 나타났고, 이를 구성하는 

대인 간 차원은 3.49, 심리 내적 차원은 3.92, 영성 차원은 3.68로 나타났다. 마음챙김은 평균 3.83

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은 평균 3.81로 나타났고, 이를 구성하는 공감적 관심은 3.88, 관점 수

용은 3.73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평균 4.04로 나타났다.

한편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96~-0.18의 범위를 보였고, 첨도는 -0.54~1.06의 범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절대값 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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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도는 절대값 7 미만이면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데 [19], 모두 기준치 미만

으로 나타나, 자료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는 본 연구의 주요 변

수인 일치성(대인간 차원, 심리내적 차원, 영성 차원), 마음챙김, 인지적 공감(공감적 관심, 관점 수

용), 자존감의 기술통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s

변수 가능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일치성 1~5 3.72 0.55 -0.36 0.19

대인간 차원 1~5 3.49 0.79 -0.22 -0.54

심리내적 차원 1~5 3.92 0.59 -0.50 0.60

영성 차원 1~5 3.68 0.73 -0.40 0.01

마음챙김 1~5 3.83 0.64 -0.18 -0.08

인지적 공감 1~5 3.81 0.51 -0.25 0.22

공감적 관심 1~5 3.88 0.63 -0.49 0.32

관점 수용 1~5 3.73 0.57 -0.20 0.48

자존감 1~5 4.04 0.72 -0.96 1.06

3.3.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일치성, 마음챙김, 인지적 공감, 자존감 간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치성과 마음챙김(r=.72, p<.001), 일치성과 인지적 공감(r=.37, p<.001), 일치성과 자존감

(r=.75, p<.001), 마음챙김과 인지적 공감(r=.37, p<.001), 마음챙김과 자존감(r=.65, p<.001), 인지적 공

감과 자존감(r=.34, p<.001) 간에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은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표로 표시한 것이다.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Key Variables

변수 1 1-1 1-2 1-3 2 3 3-1 3-2 4

1. 일치성 1

1-1. 대인간 차원 .73*** 1

1-2. 심리내적 차원 .89*** .57*** 1

1-3. 영성 차원 .78*** .26*** .56*** 1

2. 마음챙김 .72*** .47*** .77*** .49*** 1

3. 인지적 공감 .37*** .23*** .38*** .26*** .37*** 1

3-1. 공감적 관심 .27*** .15*** .27*** .23*** .25*** .87*** 1

3-2. 관점 수용 .36*** .25*** .40*** .21*** .39*** .84*** .46*** 1

4. 자존감 .75*** .65*** .71*** .44*** .65*** .34*** .26*** .32*** 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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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변수 간 영향 관계

일치성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마음챙김이 매개효과를 하는지 확인하고, 이들 변수 

간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이 조절적인 역할을 하여,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

하기 위해 Hayes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검증을 하였다 [20]. SPSS PROCESS Macro의 매개효과 모형

인 Model 4와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인 Model 14를 활용하였고, 부트스트랩 표본수는 5,000, 신뢰수

준 95%로 하여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수인 일치성은 매개변수인 마음챙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72, p<.001). 즉 일치성이 높을수록 마음챙김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일치성은 자존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58, p<.001), 마음

챙김도 자존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3, p<.001). 즉 일치성과 마음

챙김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인지적 공감, 마음챙김과 인지적 공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마음챙김과 인지적 공감의 상호작용항은 부(-)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β

=-06, p<.05), 마음챙김과 자존감 사이에서 인지적 공감은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마음챙김에 의해 자존감이 증가하는 정도는 인지적 공감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는 연구모형에 따른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표로 표시한 것이다.

  [표 4] 변수 간 영향 관계

  [Table 4] Influence Relation between Variables

경로 B SE β t p R2 F

일치성 → 마음챙김 .84 .03 .72 24.52*** .000 .52 601.39***

일치성 → 자존감 .76 .05 .58 14.75*** .000
.58 387.23***

마음챙김 → 자존감 .25 .04 .23 5.71*** .000

일치성 → 자존감 .75 .05 .58 14.41*** .000

.59 197.01***
마음챙김(A) → 자존감 .24 .04 .22 5.43*** .000

인지적 공감(B) → 자존감 .07 .04 .05 1.58 .115

A×B → 자존감 -.11 .05 -.06 -2.10* .036
*** p<.001

인지적 공감 수준이 낮은 경우는 마음챙김에 의해 자존감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

지적 공감 수준이 높은 경우는 마음챙김에 의해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적게 변동하고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는 마음챙김과 자존감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

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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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음챙김과 자존감 간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

[Fig. 2] Moderating Effect of Cognitive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fulness and Self-Esteem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를 보면, 일치성이 마음챙김을 매개하여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0.212로 나타났고, 이의 95% 신뢰구간은 0.120~0.300으로 나타나,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즉 일치성이 마음챙김을 매개하여 자존감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효과가 인지적 공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인

지적 공감이 평균-표준편차 수준으로 낮은 경우는 간접효과 크기가 0.250, 인지적 공감이 평균 수

준인 경우는 간접효과 크기가 0.203, 인지적 공감이 평균+표준편차 수준으로 높은 경우는 간접효과 

크기가 0.156으로 나타나, 인지적 공감 수준이 클수록 간접효과 크기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를 봐도,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는 –0.091로 나타났고, 이의 95% 신뢰

구간은 –0.181~-0.002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는 인지적 공감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의 크기와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를 표로 표시한 것이다.

  [표 5] 인지적 공감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크기와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Table 5] Result of Bootstrap Verification on the Size of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according to Cognitive 

Empathy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구분 Effect SE 95% LLCI 95% ULCI

전체 간접효과 0.212 0.046 0.120 0.300

인지적 공감

Mean-SD(저) 0.250 0.052 0.143 0.350

Mean(중) 0.203 0.046 0.109 0.292

Mean+SD(고) 0.156 0.052 0.049 0.255

Index of moderated mediation=-0.091, SE=0.046, 95% CI=-0.18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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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가설 검증 결과 요약

일치성은 자존감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음챙김은 일치성과 자존

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공감은 마음챙김과 자존감 간 관계를 유

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일치성이 마음챙김을 매개하여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인지적 공감에 의해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가설 

1, 2, 3, 4는 모두 채택되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티어가 심리치료와 가족치료를 하며 경험한 임상적인 결과에 근거하여 이론적이고 

개념적으로 주장한 내담자의 변화과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일치성은 자존감을 예측할 것이다, 마음챙김은 일치성과 자존감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인

지적 공감은 마음챙김과 자존감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일치성이 마음챙김을 매개하여 자존감

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인지적 공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한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 617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557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주요 변수의 수준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주요 변수의 상관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간의 매개역할과 조절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매개효과 모

형인 Model 4와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인 Model 14를 활용하여 Hayes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검증을 

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25와 SPSS PROCESS Macro v4.0을 활용하였고, 유

의수준 5%(신뢰수준 9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연구 결과, 일치성은 자존감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마음챙김은 일치성과 자존감 사

이에서 매개역할을 하였으며, 인지적 공감은 마음챙김과 자존감 간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일치성이 마음챙김을 매개하여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인지적 공감에 

의해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결과를 보여, 결과적으로 네 가지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

다.

본 연구 결과의 의의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사티어의 치료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5], 일치성이 자존감을 높이

는 주요 변수라는 사티어의 치료 경험에 근거한 주장을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실증적으로 입증

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

둘째, 일치성이 자존감을 높이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 등의 내면을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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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일치성은 3개 하위요인, 

즉 심리 내적 차원, 영성 차원, 대인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자기 몸과 마음을 존중, 수

용하고, 자기와 타인의 생명력을 존중하며, 일치적 대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티어가 주장한 

일치성은 단지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가짐만 아니라 이것을 일치적으로 표현하는 태도의 요소까지 

포함된 개념인데, 이를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요소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후에 이들을 알아차릴 

때에 가능하다.

사티어는 일치성을 높이는 치료기법으로 몸의 반응, 행동, 지각, 감정, 기대와 열망과 같은 몸과 

마음의 요소를 빙산의 그림으로 나타냈고, 이를 탐색하여 알아차리게 하는 치료기법인 빙산탐색 

치료기법을 고안하였다 [2][3]. 빙산탐색 치료기법은 치료사가 내담자에게 빙산의 요소를 알아차리

고 일치적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치료기법인데 이는 마음챙김의 과정과 유사하고, 사티어는 이러한 

빙산탐색의 과정을 통해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3]. 몸과 마음의 요소를 소중히 생각

하는 일치성이 마음챙김과 같은 빙산탐색을 거쳐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사티어가 주장한 임상 결과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존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순서와 과정을 검

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또한 심리치료와 가족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목표인 자존감을 높이

는 과정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도록 돕는 과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의 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정서적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시대에 이르렀다 [21]. 이로 인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상담 관련 TV 프로그

램이 대중에게 다수 노출되는 요즈음, 치료사들은 내담자에게 단회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하

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는 내담자에게 궁극적인 

치료목표인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해결책을 상담자가 직접 제시하기보다 내담자의 

몸의 반응과 마음의 요소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

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정보를 주는 컨설팅(consulting)이 아닌 정서와 관계를 다루는 카운슬링

(counseling), 심리치료와 가족치료 분야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을 알아차리고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지향점을 본 연구가 뒷받침한다 [22].

셋째, 마음챙김과 자존감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이 조절변수로 역할을 한다는 본 연구의 결

과는, 자신의 감정, 생각, 바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고, 타인에 관한 관심과 

역지사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에 있어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상담을 수련하는 초보

상담자의 경우, 집단상담 참여자나 개인상담 내담자로 상담을 경험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 바램

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상담의 장면이 아닌 

일상의 장면에서도 자신의 생각, 감정, 바램을 상황과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표현하다가 당황스러

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상황과 맥락에 대한 고려, 타인에 대해 역지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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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지적 공감의 과정이 자신의 자존감 향상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신의 마음의 요소를 소중히 생각하고 알아차리고 일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황과 맥락, 타인에 대해 역지사지의 태도를 보이며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더불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인 분포가 다양한 성인 학습자 중심의 국내 한 사이버대학 재학생을 대

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연구이다. 표집에 있어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무선 표

집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과의 비교분석을 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티어 모델에 근거한 일치성 척도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하고 신뢰도

와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인데 [5], 척도의 개발 시기와 활용도를 고려할 때, 활용도가 부족한 척도

라는 한계가 있다. 본 척도를 더 많은 주제의 연구에서 활용하며 검증하고 보완, 발전시키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일치성은 사티어 모델에서 언급되는 일치성으로서, 일반적인 일치성의 개

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한계가 있다. 다만, 2020년대에 이르러 그 효과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사티어 모델의 개념과 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추가적인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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